<AsiaNet>사진: 2010년 올해의 그린카(R)의 최종 다섯 후보를 발표
- 12월 3일 LA 오토쇼 기자회견에서 최종 우승자 발표 예정
(로스앤젤레스 10월 8일 AsiaNet=연합뉴스) 그린카 저널(Green Car Journal)은 아우디 A3 TDI, 혼다 인사이트, 머큐리 밀란 하이브리드, 도요타 프리우스, 폭스바겐 골프 TDI 이상 다섯을 2010년 올해의 그린카(R) 최종후보로 오늘 발표했다. 영예로운 최종 우승자는 5년 연속해서 12월 3일 LA 오토쇼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MNR)는 다음 주소를 참조:

http://www.prnewswire.com/mnr/laautoshow/40445/

올해의 그린카(R)는 자동차 분야의 환경적 리더십을 기리는 프로그램으로, 수상 년도 당해 소비자에게 즉시 공급될 수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한다. 그린카 저널의 편집인들이 최종적으로 다섯 후보를 선별하기 위해 자동차 모델 별로 철저하게 검토하며, 우승자는 그린카 저널의 편집인들과 함께 제이 레노(Jay Leno), 장 미쉘 쿠스토(Jean-Michel Cousteau), 캐롤 쉘비(Carroll Shelby),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의 칼 포프(Carl Pope)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최종 결정한다.

그린카 저널의 편집발행인이자 그린카 닷컴(GreenCar.com)의 편집인인 론 코그안(Ron Cogan)은 “기본형 차량에서 고급 모델까지, 심지어는 고성능 자동차에서 SUV/크로스오버에 이르는 모든 등급에서 ‘그린카’를 지향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면서 “경량화와 회전저항 감소 등과 같은 전략과 더불어 여러 기술과 연료 또한 이러한 추세에 가세하고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 질수록 소비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의 최종 후보는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한다. 아우디는 처음으로 스포티한 A3 TDI 청정 디젤 모델로 최종후보 반열에 올랐다. 폭스바겐의 새로운 골프 TDI는 폭스바겐 라인업에서 청정 디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이트는 혼다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세단이며, 2010년형 도요타 프리우스는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제3세대 버전이다. 밀란 하이브리드는 머큐리가 중형 세단에 진보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올해의 그린카(Green Car of the Year) 소개
‘올해의 그린카 상(GCOY)’은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을 정착시킨다는 그린카 저널 사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992년부터 그린카 저널은 산업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수상 모델을 다룬 자동차 매니아 잡지로 진화하면서 자동차, 에너지, 환경이 만나는 접점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그린카 저널은 현재 높은 연비, 낮은 매연 방출량, 진보된 기술, 대체 에너지 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 내 앞서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의 잡지로 인정 받고 있다. GCJUSA.com에서 구독 정보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샘플이 제공된다. ‘올해의 그린카’는 그린카 저널과 주식회사와 RJ Cogan Specialty Publications Group의 등록 상표이다.

LA 오토쇼 소개
2009 LA 오토쇼는 12월 2-3일에 언론에 공개되고, 12월 4-13일에 일반에 공개된다. 현재 매체 등록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세계자동차무역협회인 OICA(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가 LA 오토쇼를 OICA 국제전시회로 공식적으로 지정했다. 자세한 정보는 www.laautoshow.co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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